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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심(公心)이 담긴 하나의 원력(願力)이었다. 지난 2019년 2월 백담

사 무문관 동안거를 마친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만나는 대중

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다 놓아버린 곳에서도,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도 틀림없이 공부가 있을 것이니, 승가 본연의 모습으로 차별없

이 정진해보자.”

한 명의 원력으로 시작된 상월선원 결사는 천막결사를 거쳐 만행결

사까지 장장 1년 동안 이뤄졌다. 

‘결사’라는 무거운 단어가 있었지만, 무겁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겨

울 위례종교부지의 비닐하우스 천막서 아홉 스님들이 무문관 동안거 

정진을 했고, 사부대중은 이곳을 찾아 절과 기도하고 음성공양을 올렸

다. 정(靜)을 바탕으로 했지만, 동(動)도 함께했다. 서릿발 같은 날선 

정진의 공간에 뜨거운 사부대중의 신심이 어우러졌다. 

이듬해 봄 상월선원은 만행결사를 준비했다. 만행의 장소는 인도였

다. 인도 부처님 성지 1080km를 걷는 대장정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

겼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고, 한국 순례로 우회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7월 태화산서 예비순례를 진행하며 10월 자

비순례를 준비했다. 10월 7~27일 21일간 이뤄진 자비순례에는 69명이 

‘불교중흥·국난극복’의 원력으로 511km 국토 종주 순례를 완주했

다. 코로나19로 엄격한 방역 지침 아래 마스크까지 쓴 악조건 속에서도 

순례단은 원력을 되새기며 걷고 걸었다. 

이 같은 일련의 상월결사는 수사로 가득한 번지레한 접촉이 아니었

다. “중생에게 차별없이 다가가겠다”는 전환의 선언이었다. 결사의 원

력에 대중들은 공감했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다. 공심과 원력으로 

시작된 상월결사의 1년은 미래불교로의 변화를 화두로 던진 시간이었

다. 변화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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